B4134       

피해야 할 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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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부임을 한 회사의 사장이 사내 시찰을 했습니다. 주때 없는 물 사장이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하여 사장의 단호한 일면을 보여주려고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한 사장이 시찰을 나간다는 소문은 회사 내에 쫙 퍼져서 사원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만족을 하면서도 자기의 강한 리더십을 행사할 기회가 없어서 약간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내를 여기 저기 둘러보고 있던 중에 한 청년이 일은 하지 않고 벽에 기대어 빈둥빈둥 공장 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이제 드디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장인줄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벽에 기대어 서있는 청년에게 사장이 닥아 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인가?” 라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다니엘 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자네는 얼마의 주급을 받고 일을 하나?” 라고 사장이 엄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00달러를 받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 사장은 지갑을 꺼내서 1000 달러의 현찰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자네의 2주 봉급일세. 2주의 봉급을 줄테니 당장 회사를 떠나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1000달러를 받은 청년은 고맙다고 말하고 즉시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청년이 회사를 나간 후에 새 사장은 옆에서 일을 하는 사원에게 지금 사장이 해고한 그 청년이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원은 믿기 어렵다는 모습을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 청년은 우리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핏자 배달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요.”라고 했다 합니다. 공연히 속단을 한 그 사장은 순간적으로 바보가 된 것입니다. 

속단을 하고 후회를 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잭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을 하는 것 같아서 속도계를 보았습니다. 시속 55마일 지점인데 자기 자동차의 속도계는 73마일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그 때 뒷거울을 보니 경찰이 불을 껌박거리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네 번째 과속으로 걸리게 된 그는 무척 자기가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길 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관이 두툼한 티켓장부를 들고 서서히 걸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같은 교회에 다니는 밥 아니야?” 그는 경관이 자기와 같은 교회의 교인임을 알고 일종의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밥, 이런 상황에서 자네를 만나게 될 줄이야” 라고 잭이 인사를 하자 경관도 “그래, 잭,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 라고 극히 공식적인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밥,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귀가를 하는데 집에 아내가 차려 놓은 맛있는 요리만을 생각하다가 좀 교통법을 위반했나보군. “  밥은 뭐인가를 티켓장에 적으면서 “자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닐세. 그런데 나도 자네의 운전 버릇이 좋지 않다는 말은 들었었지.”  같은 교인으로서 교통위반 티켓을 계속 쓰고 있는 밥이 야속하게 느껴져서 잭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잭은 친구로서 좀 떠져보려고 차에서 나오려고 하자 밥은 말했습니다. “나오지 말게.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게.”  화가치밀어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충동을 참고 잭은 밥이 전해주는 티켓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밥이 왜 내 운전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밥이 건네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무정한 밥이 무척 미웠습니다. 받아쥔 티켓에 벌금이 얼마로 적혔는지 빨리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안전운전하면서 잘 가게.’ 라고 밥은 말을 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치밀어 오는 화를 삼키면서 잭은 경관이 전해준 쪽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젹혀 있었습니다.

“잭에게, 나에게도 예쁜 딸이 있었다네. 그 아이는 과속 운전자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지. 과속 운전자는 겨우 3개월의 구치생활을 하고 풀려 나왔지만 나는 내 딸을 다시 안아볼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네.  내가 그 과속운전자를 용서할 수 있는 도량을 달라고 수천번 기도 했지만 쉽지 않더군. 자네는 집에 돌아가면 반기는 딸이 있지 않은가?  제발 조심해서 과속 운전하지말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자네의 친구 밥”

그 편지를 읽고 잭은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시동을 걸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속단한 자기의 경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속단”. 이것은 분명히 우리 대인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임에 틀림 없습니다.  끝
